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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을 놓진 사람들   17-02-15a

래리 페이지 (Larry Page)와 서게이 브린 (Sergey Brin)은 지금 젊은 거부입니다. 이들은  1995년에 각각 24 와 23세의 대학원생으로서 스탠포드 대학교의 박사학위 지망생이었습니다. 대학원에서 전산과학으로 박사학위를 위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 많은 정보를 온라인으러 찾아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안해 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정보를 탐색하는 써치 엔진이 있었지만 지나치게 분류과정이 많았고 정보탐색에 제한이 많았습니다. 위에 말한 두 대학원생들은 자기들의 창안을 이미 정보 탐색엔진을 갖고 있던  다른 여러 회사에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채택해줄 것을 타진했습니다. 그러나 접촉을 한 모든 회사들은 그들의 창안이 별로 장래성이 없다고 하면서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들의 정보탐색 기법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가를 구하려 했으나 아무도 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래리 페이지는 미시간 대학교의 컴퓨터 과학 교수의 아들로 가진 자금이 없었습니다. 서게이 브린도 6살 때 러시아로부터 이민을 온 가정 출신으로 그도 역시 자금은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브린의 차고에서 자기들의 창업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썬 마이크로 (Sun Micro)의 창업주의 한 사람이었던 앤디 벡톨샤임 (Andy Becholsheim)이 이 두사람의 창안이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여 1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들이 10만 달러의 수표를 받고 회사명이 없었기 때문에 수표를 은행에 예금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랴부랴 회사를 등록하여 그 돈을 예금했고 주변 사람들과 친지들을 설득하여 100만달러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 자금으로 구글 (Google)이라는 회사명으로 정식 사업을 사작했습니다. 그 때가 1998이었습니다.  창업을 하던 해에 하루에 구글을 방문하는 숫자가 50만명이 되자 벤처 투자가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로 그들은 비교적 쉽게 2500만 달러의 투자금을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구글사는 2004년 2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당시의 주가는 85달러이었는데 지금 이 원고를 쓰고 있는 현재 구글의 주가는 한주당 808달러입니다. 현재 구글의 탐색 기능은 100개 이상의 언어로 방문할 수가 있으며 하루에 1억 명의 방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대단한 수요에 힘입어서 상장한지 첫 4분기 동안에 8억6백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구글의 창업을 위하여 투자한 사람들의 대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주당 85달러로  IPO에 참여를 했으면 1년 반 동안에 그 투자는 약 5배로 증가를 한 셈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몰라본 큰 실수를 저질은 예는 역사적으로 비일비재합니다. 아인쉬타인 박사의 상대성 이론도 처음 제안되었을 때는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뿌리”라는 책을 써서 큰 성공을 한 알렉스 헤일 (Alex Hale)도 원고를 26개의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록키”라는 영화의 각본을 쓴 실베스터 스텔론도 그 각본을 영화화 하기 위하여 영화사마다 방문을 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드디어 자기 스스로가 주연을 맡고 어렵게 제작한 “록키”는 대단한 흥행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구글”, “뿌리”, 또는 “록키” 영화 에 투자를 했더라면  대박이 터졌겠지만 그런 기회를 놓진 사람들은 땅을 치며 한탄을 할 것입니다.


지금 구글은 모든 것이 청신호입니다. 주당 가격을 주당 수입으로 나눈 수치인 소위 P/E비율이  구글은 현재 30입니다. 이 비율은 좀 높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높지 않습니다. P/E비율이 20을 넘으면 리스크가 크다고 말하지만 구글 같은 화의주가가 1000을 초과할 것이라고 점치는 투자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구글의 성공을 축하하는 동시에 동포 사회에서  제2, 제3의 구글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끝

